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⚫ 책 소개

풍선껌이 이어 준 어린이와 야생 다람쥐의 특별한 우정!

하루는 햄스터를 키우고 싶은데 엄마는 반대만 해요. 화가 나니까 시원한 아이스크림 생각이 났지요. 편의

점에 갔더니 계산대에 못 보던 할머니가 있었어요. 그 할머니 얼굴이 꼭 다람쥐를 닮았어요. 딱 하나 남았

다는 할머니 말에 홀린 듯이 아이스크림 대신 풍선껌을 샀어요. 볼록 풍선껌? 껌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

었지요. ‘떡갈나무 벤치 아래에서 말풍선이 팡팡! ’ 하루는 조금 망설이다가 피아노 학원을 내팽개치고 숲으

로 향했어요. 곧이어 떡갈나무에서 데굴데굴 굴러온 야생 다람쥐 한 마리!  둘이서 같이 풍선껌을 씹었더니 

갑자기 속마음이 팡팡 터지지 뭐예요? 다람쥐 이름이 볼록이래요, 글쎄!  풍선껌이 이어 준 하루와 볼록의 

특별한 우정, 그 세 번의 만남과 씩씩한 헤어짐이 숲에서 펼쳐집니다!

다산어린이 독후활동지

볼록 풍선껌
이정란 글 | 모루토리 그림

 책을 더 재미있게, 책을 더 오래 기억하는 방법

다산어린이 공식 카페에는 다양한 독서 활동 자료가 있습니다. 

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독서 흥미를 더욱 키워 주세요.

⚫ 교과 연계 단원
[국어] 1학년 1학기 6단원. 또박또박 읽어요

[국어] 1학년 2학기 4단원. 감동을 나누어요

[국어] 2학년 1학기 7단원. 마음을 담아서 말해요

[국어] 2학년 2학기 8단원. 나도 작가

[국어] 3학년 2학기 9단원. 작품 속 인물이 되어

[도덕] 3학년 6단원.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

⚫ 키워드
#반려동물 #생명 #이별 #친구 #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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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볼록 풍선껌』의 표지예요. 제목과 그림 등을 잘 살펴보고,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자유롭

게 상상해 써 보세요.

활동❶

『볼록 풍선껌』은 어떤 책일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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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루와 볼록은 풍선껌으로 대화를 나눠요. 볼록 풍선껌은 풍선이 팡팡 터질 때마다 속마음

이 들리거든요. 내가 작가라면, 또 어떤 풍선껌을 만들어 보고 싶나요? 상상력을 발휘해서 

신기한 풍선껌을 떠올려 보고 빈칸에 써 보세요.

내가 만들고 싶은 풍선껌

활동❷

신기한 풍선껌

까먹기?
난 그냥
놀기!

넌 뭘 좋아해?
난 까먹기랑

놀기.



4

하루와 볼록이 숲에서 함께한 놀이는 무엇일까요? 아래에서 둘이 함께한 놀이를 찾아 O인

지 X인지 표시해 보세요.

나무 타기 ( O / X ) 넝쿨 돌려 넘기 ( O / X )

아몬드 찾기 ( O / X ) 도토리받침 돌리기 ( O / X )

활동❸

하루와 볼록이 노는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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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책에는 숲에 사는 다람쥐 볼록이 등장해요. 하루는 처음엔 다른 친구들처럼 집에서 햄스

터를 키우고 싶어 하지만, 볼록을 만난 뒤론 자연에서 사는 동물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

는 걸 깨닫게 되죠. 다람쥐 말고도 우리 주변에는 야생 동물이 많이 있어요. 내가 친구가 되

고 싶은 야생 동물이 있다면, 이름을 써 보고 그림으로 그려 볼까요?

 내가 친구가 되고 싶은 야생 동물은?

활동❹

야생 동물과 친구 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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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글을 보면 동물을 대하는 민아의 태도는 어떤 것 같나요?

아래 글을 보면 동물을 대하는 하루의 태도는 어떤 것 같나요?

활동❺

생명을 대하는 마음

 “민아야, 너 진짜 그 강아지 살 거야? 그럼 네 햄스터는 어쩌고?”
 “햄스터야 뭐, 사촌 동생들 키우라고 주면 그만이지. 난 이 비숑 꼭 살 
거야.” 
 “그거 되게 비싸대. 백만 원도 더 넘는다던데…….”
 “당연히 그렇겠지, 예쁘니까. 근데 우리 아빠는 사 주실 거야.”
 하루는 헛웃음이 나왔지요. 물을 틀어 손을 박박 닦은 뒤 화장실을 나왔어요.
 “쳇, 햄 없이 살아도 햄스터 없이는 못 산다고 할 땐 언제고…….”
 하루는 그런 민아가 얄미웠어요. 햄스터 키우기 전에 민아는 달팽이도 키웠거든요. 달팽
이 아파트 화단에 버리는 거 하루가 다 봤어요. -《볼록 풍선껌》 49~50쪽

 볼록이 몸을 들썩이며 웃었어요. 하루는 그렇게 웃는 볼록이 
참을 수 없이 귀여웠어요. 품에 와락 안고 싶었지요. 그렇지만 
조금 조심스러웠어요. 햄스터 동동이도 그랬거든요. 지저분한 
손으로 만지면 안 됐어요. 균이나 바이러스가 옮아갈 수도 있어
서요. (중략)
 ‘한번 살짝 만져 보면 안 될까?’
 하루는 오른손으로 볼록의 꼬리 끝을 살짝 쓸고는 잽싸게 뛰
어갔어요. -《볼록 풍선껌》 73~74쪽

  민아는 동물을 대할 때,

   하루는 동물을 대할 때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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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루와 볼록의 만남은 행복했지만, 곧 헤어질 때가 되었어요. 야생 다람쥐 볼록은 겨울잠을 

자야 하거든요. 이별을 앞둔 하루의 상태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 선을 이어 보세요.

●

활동❻

만남과 헤어짐

➀ 볼록과

헤어지게 되어서

눈물이 나고 슬프다.

➁ 불어닥친 속바람,

하필 걸린 독감,

절대 못 나가게 한

엄마 때문에 서럽다.

➂ 날씨가 추운데

자신을 기다렸을

볼록에게 미안하다.

➃ 볼록이 겨울잠을

자러 가기 전에

좀 더 같이 있고 싶다.

➄ 이대로 헤어질

수는 없으니 볼록을

집에 데려가야겠다고

마음먹는다.

➅ 꽃바람이 불면

볼록과 다시 만날 수

있을 거라고 믿는다.

● ● ●

● ● ●

●


